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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experiences of couples therapists' marital relationship during the couples therapist training using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he research questions involved the marital relationship experiences and their meanings, 

and how their marital relationship experiences affect the development of couples therapists during couples therapist training. 

Five couples therapists identified their personal, relational, and professional growth experiences by half-structured in-depth 

interview. Giorgi analysis guidelines were used, and five major themes and 20 subthemes were derived. The essence of their 

marital relationship experiences was "to establish a marital relationship as partners for growth and healing, and provide re-

sources to become a wounded healer.". Five major themes included the motivation to become a couples therapist, the experi-

encing of personal growth, the experiencing of differentiated connection, the experiencing of professional growth, and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of couples therapist. Exploration of the meanings of marital relationship experiences during couples thera-

pist training shows the reciprocal relationship among personal, relational, and professional growth experiences. The integration 

of these experiences leads to holistic development of couples therapists.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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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을 중심으로 한 가족해체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부부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요즘과 같은 핵가족 사회에서 부부관계는 가족을 형성하

는 중심축이며, 부부의 결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부부뿐만 

아니라 한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원동력이 된다(A. Gi-

ddens, 1993).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990년 이후 11%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03년에는 34%로 정점을 나타냈으며, 2011

년 23%로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2). 대법원이 발간한 '2013

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33만 쌍이 결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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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11만 쌍이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Chosun.com, 2013). 

이혼 및 가족해체의 결과로 인해 부부와 자녀들이 겪게 되는 

심리사회적, 경제적 고통과 더불어 그에 따른 여러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혼을 비롯한 부부갈등은 이제 더 이상 

개인적, 가족적 사안이 아닌 공적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

요한 국가적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예로 국내에서는 

2008년도부터 가정법원의 이혼숙려제도를 통해 성급한 이혼

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 전 부부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부부의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부부상담 및 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여 부부상담과 관련된 이론이나 기법이 활발히 소개되

고 있다(N. Park, 2005). 

하지만 부부상담센터와 부부상담 전문가의 부족, 부부상

담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부부갈등을 겪는 

부부들에게 부부상담이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부부갈등 해결 및 예방적 차원에서도 부부상담이나 교

육이 중요하며 앞으로 부부상담이 활성화되고 부부상담사 

양성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부상담

사 양성이 필요한 현실에서 부부상담사의 양적 성장뿐만 아

니라 질적 성장을 위하여 부부상담사의 전문성 발달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담에 있어 상담자 요인은 상담의 과

정이나 효과에 차이를 가져오는 핵심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B. Wampold, & G. Brown, 2006).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

은 상담자의 전인적인 성숙을 포괄하고 있으며 전문가적인 

자아와 개인적인 자아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상담

자의 발달은 인지적 영역에 국한되기보다는 상담자의 개인

내적 특성, 정서적 특성, 주요 타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측면

의 반성적이고 관계에 기반 한 내적인 성장을 통해 개인적인 

삶과 전문가로서의 삶 사이의 일치성을 가짐으로서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있다(T. Skovholt & L. Jennings, 2004). 따라

서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에서 임상훈련의 경험, 학문적 연구

의 노력, 개인적 삶의 경험을 통한 성숙의 세 요인이 균형과 

통합을 이루며 발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중 개인적 

삶의 경험에는 의미 있는 관계경험들, 개인의 신념, 소중하

게 여기는 가치에 대한 애착이나 상실의 경험 등이 포함된다

(T. Skovholt & M. Starkey, 2008). 또한 상담자의 삶에서의 

의미 있는 관계경험들은 개인적인 가치와 삶의 철학을 형성

하며 이러한 요소는 상담자의 임상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C. Patterson, 1989). 그러므로 

상담전문가로서의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축으로 언급되고 있

는 개인의 관계경험과 그 의미 인식을 통한 성숙의 측면을 

고려할 때 상담자 발달에서 관계경험에 대한 의미인식은 핵

심요소로 간주된다. 

부부상담은 개인 패러다임에 기반 하는 개인상담과는 달리 

관계 패러다임에 기반 한 치료이기 때문에 부부상담사 자신

이 생활세계1)에서 관계기반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며 자기 

성찰적 관계경험을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세계적인 부부

가족치료 전문가인 S. Minuchin and M. Nicholas(1993)는 

가족체계 중에서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이는 ‘나’로부터 

‘나와 너’의 부부관계 패러다임으로 옮겨가면서 나 자신을 

잃지 않고 각자의 경험은 반향 되었다가 더욱 커져서 되돌아

오며 확장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측면에서 부부관계

란 혈연지간의 부모-자녀관계와는 달리 친밀감을 형성한 사

회적 관계의 특수한 형태로써 마치 상담자-내담자가 맺게 되는 

관계경험의 모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부상담사의 경우 

자신의 부부관계의 성찰과 그 의미인식이 부부상담사의 전

문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 Hess

(1987)에 따르면 상담자는 발달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적인 

지식을 내담자에 맞게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나간다고 했다. 

그러므로 임상을 통한 경험적인 지식도 있지만 개인의 삶이 

상담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천(T. Skovholt & 

M. Ronnestad, 1992)이 되므로 부부상담사의 전문성 발달

과 관련하여 부부상담사의 부부관계 경험에 대한 심층적이

고 경험적인 연구가 보다 필요하다.

국외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결혼과 가족치료사(Marria-

ge and Family Therapist, MFT)들이 주로 부부상담을 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상담사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대부분 

MFT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다. 1980년대부터 MFT의 전

문성과 수련과정이 상담자 개인의 부부․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연구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H. Aponte, 1994; M. Polson & 

R. Nida, 1996). 연구의 동향은 먼저 MFT들의 수련과 상담

업무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

작되었다. G. Racusin, S. Abramowitz, and H. Herrera

(1981)에 의하면 MFT의 상담업무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

향은 일과 결혼사이의 경계가 혼돈되면서 배우자에게 정서

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으며 이러한 혼돈은 역전이의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결혼생활이 상담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결혼생활에서 정서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므로 업무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에너지가 고갈된다고 하였다. M. Polson, 

F. Piercy, and R. Nida(1998)는 학업수행에 대한 기대와 

MFT 프로그램의 높은 요구로 인해 가족과 보낼 시간과 에

너지가 거의 없는 것이 MFT 수련생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

한다고 밝혔고, MFT 수련생의 배우자들은 수련과정 첫해에 

사회적 소외와 MFT 프로그램의 요구에 대한 분노를 경험했

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두 연구는 MFT의 수련과 상담업무

1) 생활세계(Lebenswelt, life-world): 주어진 특정 시간에 한 개

인에 의해 경험된 감정, 사고, 자기 인식의 복합체를 말한다

(B. Johnson, & L. Christense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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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스트레스에만 국한된 연구여서 상담

사의 부부관계 경험에 대한 통합적인 탐색이 미흡하고, 그들

의 부부관계 경험이 전문성에 미치는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연구의 또 다른 동향으로 MFT의 임상수련이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면이 있음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S. Duncan & 

D. Duerden, 1990; J. Welcher & F. Piercy, 1986). C. Sori, 

J. Wetchler, R. Ray, and D. Niedner(1996)는 MFT 수련생

과 배우자 모두가 MFT 대학원 경험이 부부․가족관계에 스

트레스원이 되기보다는 향상원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수련

생이 꼽은 향상원으로는 정상적인 인생단계 과제임을 깨닫

기, 부부와 가족 문제에서 자신의 부분 수용하기, 상호적인 

역동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생각의 주요한 패러다임 변화

를 인식하기 등이었고, 수련생의 배우자가 바라본 향상원은 

수련생의 원가족 대처능력의 향상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MFT 수련생은 수련에서 배운 것의 많은 부분을 부부와 가

족관계에 적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척도를 사용하여 주어진 항목에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

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의 부부관계의 경험의 상세한 내용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들의 부

부관계가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도 역시 다루고 있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 사회의 이혼율 증가

와 가족해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잇따르

고 있어 현재까지 약 2000여 편에 달하는 부부상담 관련 논

문들이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N. Lee et al., 2011). 

그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부상담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이 부부상담 모델 이론, 프로그램 개발, 상담효과, 부부만족

도, 의사소통, 사례연구 등의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G. Jeong & H. Shin, 2007; H. Shin, 2008). 그에 반해 부부

상담사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며 특히 부부상담사 자신

의 부부관계 경험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상

담자의 관계경험에 관한 연구 중에서 상담자의 부부관계를 

다룬 연구는 극소수이다. 그 가운데 가족상담사의 부부관계

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S. Kim, 2010) 정량적 질문에서는 

가족상담사의 상담전문성이 상담자의 부부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개방형 질문에서는 상담수련 이후

에 부부관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상된 부분은 배우

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 배우자와의 긍정적이고 솔직한 의사

소통, 배우자의 원가족 이해, 관계증진을 위한 자신의 변화 

시도, 부부간 친밀감 증가, 부부문제 해결능력 향상, 부부관

계의 중요성과 영향을 이해하게 된 점이라고 보고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상담전문성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객관적 질문에서는 찾기 힘든 주관적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량적 질문보다는 부부관계의 경험을 심층

적으로 살펴보는 질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 

연구에서도 상담전문성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만 보았고 

부부관계가 상담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질적 연구로서는 K. Park and K. Bang(2007)은 교육대학

원 상담전공 교사들이 상담전공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입장

을 고려하게 되었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배우자의 행동

을 어린 시절 성장과정과 연결하여 이해하게 되면서 부부관

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상담전공 교

육을 통한 교사들의 대인관계 변화 중 부부관계에 대한 경험

은 매우 부분적으로 언급되고 심층적인 탐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국내 상담자 발달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

로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에 초점을 두거나 대가로서의 특성

을 기술하는 데 그쳤다. 상담 대가로서 이미 획득한 전반적

인 상담자 특성에 초점을 맞춘 K. Kwon(2007)이나 M. Lee

(2009)의 연구, 혹은 상담자 발달에 신앙 경험이 갖는 의미

(H. An, 2012)와 같은 연구에서도 상담자의 발달과정에서의 

부부관계 경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부부

상담사 발달과 부부관계 경험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 거의 전

무한 상황이라 하겠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상담자의 개인

적, 전문적인 발달이나 관계변화에 대해서는 차츰 관심을 가

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부부상담사들의 부부관

계 경험과 전문성 발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탐

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부부상담사의 필요성이 점

점 부각되고 있는 오늘날의 국내 상황에서 부부상담사의 부

부관계 경험이 부부상담사 발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합

되어 전문성 발달로 연결되는지를 드러내는 심층적 연구가 

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부상담사 수련과

정에서 부부상담사의 전문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부관계 경험과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부부관계 경험이 부부상담사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

과는 부부상담사의 부부관계 경험이 부부상담사 발달에 미

치는 영향을 밝혀냄으로써 부부상담사로서 부부관계 경험이 

갖는 의미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고 상담자 발달을 통합적

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부부상담사의 전문성 발달과 수련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

초 정보를 제공하고, 부부상담사 양성 및 부부상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 문제는 첫째,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에

서의 부부관계 경험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부부상

담사 수련과정에서의 부부관계 경험은 부부상담사 발달속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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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

pant
gender age Education religion

duration of marriage 

(years)

duration of training

(years)

couples therapist 

training

1 F 48 Ph. D. candidate protestant 24 5 completed

2 F 41 M.A. protestant 9 5 completed

3 F 62 Ph. D. candidate catholic 36 5 completed

4 M 48 Ph. D. candidate protestant 17 3 in the process

5 F 46 Ph. D. candidate catholic 21 7 completed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2) 부부상담 수련과정: 한국부부상담연구소에서 실시하는 부

부상담전문가 교육과 임상수련과정은 다음과 같다. 2일간

의 부부워크샵 참석, 2일간의 부부관계치료 이론과 실제, 

10주간의 부부상담전문가 인턴쉽 3학기, 3박4일간의 집단 

상담, 115시간 이상의 부부상담실습, 3회 이상의 부부워크

샵 보조치료사 실습을 수료함으로써 부부상담 수련과정을 

이수하게 된다(ImagoKorea, 2011).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부부상담사의 경험과 그 의미

를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가 적합하

다고 본다. 이는 현상학적 연구가 인간 경험의 기술(descrip-

tion)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귀납적․기술적 연구방법으로서 살아있는 경험을 지향하며 

'사태 그 자체로 돌아가서' 현상의 본질을 밝혀 기술하는 연

구방법이기 때문이다(A. Omery, 1983). 현상학적 분석방법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

해 개별적이고 상황적 맥락 속에서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Giorgi의 분석방법을 활

용하였다. 이는 “경험적인 현상학적 분석”이라고 부르는 

Giorgi의 분석 방법(A. Giorgi, 1997)이 상황적 구조적 진술

에서 연구 참여자 개인의 독특성을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

으며, 전체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일반적 구조적 진술로 통

합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D. Polkinghorn, 

1983).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중에서 모

집단 특유의 속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례를 선택하는 

전형적 사례 선택(typical case selection)을 활용하여 자신

의 경험을 자유롭게 펼쳐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미세계

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했다(S. Park, K. Kim, 

K. Bang, Y. Oh, & E. Lim, 2012). 연구 참여자들의 선정기준

은 다음과 같다. 부부의 로맨틱한 사랑의 단계가 길게는 3년

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이마고 부부관계치료이론(H. Hend-

rix, 1988)에 근거하여 부부의 로맨틱한 사랑의 단계 이후에 

오는 힘겨루기 단계를 경험한 결혼기간 5년 이상의, 서울, 경

기 지역에 살고 있는 상담전공 석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기혼 

부부상담사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한국부부상담연

구소에서 실시하는 부부상담 수련과정2)을 수료했거나 과정 

중으로, 평균연령은 48세, 평균 결혼기간은 21.4년, 부부상담 

수련기간은 평균 5년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자료 수집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하여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가정 없

이 탐구하기 위하여 반 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

담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2명의 연구 참여자와 예비조사를 

통하여 질문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로 면담은 1~2회 이루어졌

고, 시간은 1회당 2~3시간이 소요되었다. 면담장소는 조용하

고 편안한 분위기의 상담실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가 

소속된 학교, 연락처, 연구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의 자발성, 

참여 의사 철회 가능, 인터뷰 녹음, 개인 정보의 보호, 추후 

자료 폐기와 같은 내용을 문서화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동의

를 얻었다.

모든 면담은 연구자가 직접 하였으며, 참여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자유롭게 펼쳐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경청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되었

고 이를 전사(transcribe)하여 작성된 축어록의 분량은 A4용

지로 모두 270장이었다. 면담 후에는 참여자의 비언어적 표

현과 태도에 관한 관찰 내용은 현장일지에, 연구자의 단상은 

연구노트에 정리하였고,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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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the description for 

the sense of the whole
→

Divide the description 

into meaning units
→

Transform meaning units into 

best disciplinary expression
→

Synthesize transformed meaning 

units into structure

Figure 1. Analysis Process According to Giorgi's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자와의 이메일 통신을 통한 보완적 자료도 활용하였다. 주요 

질문 내용은 연구 질문에 따라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에서의 

부부관계 경험과 그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서 부부상담사가 

되게 된 동기,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에서의 부부관계 경험,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에서의 부부관계 경험의 의미에 관한 

것과 수련과정에서의 부부관계 경험이 부부상담사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 부부상담에서의 경험, 부부관계 

경험이 부부상담에 미치는 영향, 부부상담이 부부관계에 미

치는 영향 등에 관한 영역이었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순환적으로 이루어졌으

며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적 방법에 따른 분석의 절차는 

<Figure 1>과 같다(A. Giorgi & B. Giorgi, 2003, pp. 26-52). 

먼저 면담 내용을 전사하여 축어록을 2~3차례 반복하여 읽

으면서 전체적인 인식을 하고자 하였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

가 표현하고자 한 경험의 의미를 참여자의 입장에서 파악하

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의 편견과 지식을 배제하고자 노력하

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의미 전환이 

이루어진 부분에 사선(/)을 그으며 의미 단위로 파악하여 구

분하였다. 전체 참여자들로부터 나온 의미단위들을 서로 비

교하면서 지나치게 개별적인 상황에 근거한 의미단위는 제

외하고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끼리는 모아서 최종적으

로 197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심리학

적 관점을 가지고 의미단위 간 관련성을 찾아내고, 비교하며 

동일한 의미단위를 모으고 요약하는 과정에서 ‘중심의미를 

학문적 용어’로 전환시켰다. 이때 학문적인 용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상학적 관점에 의해 상식의 언어 혹은 참여

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여 전환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도

출된 중심의미를 구조적으로 통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성

된 범주의 의미들을 원자료에 근거하여 참여자들 간에 다시 

비교하는 순환적 분석과정을 거치면서 의미단위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인 20개의 소주제를 밝혀냈다. 이러한 소주제는 5

명의 참여자에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경험의 본질로 판단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연구자는 총 5개의 대주제를 재편성

하고 이를 부부상담자 수련과정에서의 부부관계 경험을 적

절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맥락아래 재배열하였다. 이어 연

구자는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드러나는 중심의미를 구조

적으로 통합하여 두 개의 구조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구조

는 도출된 구성요소별로 각 참여자의 구체적인 경험적 진술

을 사례 별 비교를 통해 서술하는 개별적인 구조를 설명하는 

상황적 구조이고 두 번째 구조는 개별적인 것에서부터 일반

적인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 상황적 구조의 기술을 통합하여 

전체 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살아있는 경험의 본질적 의

미인 일반적인 구조이다. 

분석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현상학적 환원의 태도를 취하

기 위해 연구자의 경험이 연구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장

애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자기반성(reflection)의 자세로 

사고와 감정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논점들을 반복적으로 객

관화함으로써 선행 경험과의 괄호치기를 시도하였다.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자는 부부상담사가 수련과정을 하

면서 얻게 되는 지식이나 통찰이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

이고, 부부는 상호역동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배우자도 변화

할 것이라는 가정과 선이해가 있었다.

본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E. Guba and 

Y. Lincoln(1981)이 제시한 질적 연구의 4가지 평가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에 기반 하여 이루어졌

다. 첫째, 사실적 가치는 연구의 발견이 얼마나 실제를 정확

하게 반영하였는가에 초점을 둔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

자들에게 연구결과물을 보여주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member check). 둘째, 적용성은 결과가 연구가 이루어진 

상황 밖에서도 의미 있고 적용 가능한지를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부부상담사에게 연구결과

물을 보여주고 연구결과가 본인에게도 적용가능한지 검증받

고 확인받았다(peer debriefing). 셋째, 일관성이란 연구자

에 의해 사용된 ‘분명한 자취(decision trail)’를 다른 연구자

가 그대로 따라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때 일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 및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질적 연구 경험이 다수 있는 박사 3인

과 상담전공 박사수료생 1인으로부터 자료 분석과 글쓰기 

단계에서 지속적인 검토와 자문을 받았다. 넷째, 중립성은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편견이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편견적 시각에 의해 결론을 도출한 것

이 아니라 Giorgi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제시한 절차와 분석

과정에 의해 참여자들의 경험을 충분히 드러내고자 하였고, 

또한 연구자로서 갖고 있는 가정이나 선이해 등을 검토해보

고 괄호치기하려고 노력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의 다

원화의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중요시하는데 본 연구에

서는 면담자료, 현장일지, 연구노트와 연구 참여자와의 이메

일 통신을 활용하여 자료수집상의 삼각검증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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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major themes subthemes

marital

relationship 

experiences

the motivation to become 

a couples therapist

search for the solution of marital conflict

psychological-mindedness in human relationship

discovering an aptitude for couples therapy

desire to help others in pain 

the experiencing of 

personal growth

gaining an insight into the difference and wound 

recogn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wound and marital relationship

reconstructing spouse's image 

becoming a more relational person

the experiencing of 

differentiated connection

healthier marital relationship by acknowledging self-in-relation

greater understanding of spouse

becoming mutually supportive couples

experiencing connection through communication

disappointment with unbalanced growth between couples

development of 

couples therapist

the experiencing of 

professional growth

gaining confidence in couples therapy 

enhancing capacity to understand and empathize with clients

applying marital experiences to couples therapy

reflecting self and marital relationship through couples therapy

recognizing countertransference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of couples therapist

recognizing the partnership for growth and healing

becoming a "wounded healer"

Table 2. List of Major Themes and Subthemes for Marital Relationship Experiences During the Couples Therapist 

Training

Ⅲ.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서 수집된 참여자의 

기술에 존재하는 의미를 기초로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절

차에 따라 197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이 의

미단위들에 대하여 현상학적인 반성과 상상의 변형(imagi-

native variation)의 과정을 거쳐서 관련 있는 의미단위들을 

통합하여 20개의 소주제를 도출하였고, 이들 중 관련 있는 

소주제들을 통합하여 5개의 대주제로 범주화하였다. 연구결

과 1에서는 각 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경험의 의미인 상

황적 구조를, 연구결과 2에서는 상황적 구조의 기술을 통합

하여 전체 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경험의 본질적 의미인 

일반적 구조를 제시하였다. 

1.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에서의 부부관계 경험의 상황

적 구조

본 절에서는 각 참여자의 구체적인 경험적 진술을 사례별 

비교를 통해 서술하는 개별적인 구조인 상황적 구조를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와 함께 제시하였다. 참여자들의 진술은 

5개의 대주제와 20개의 소주제에 따라 전개되었다. 5개의 대

주제는 <부부상담사가 되게 된 동기>, <개인적인 성장 경

험>, <분화된 연결감 경험>, <전문성 향상 경험>, <부부상담

사 발달의 자원>이다. 범주화된 대주제와 소주제들의 내용

은 <Table 2>와 같다.

1) 부부상담사가 되게 된 동기

부부상담사가 되게 된 동기는 다양하였다. 결혼 전의 기대

와는 달리 이해할 수 없는 부부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

심이 생겨서, 부부갈등의 주체적인 해결안을 찾기 위하여 부

부상담 공부를 시작하였다. 또한 관계에서의 갈등을 보면서 

인간의 마음과 관계에 대한 존재론적, 심리적 관심이 생겼

고, 부부 집단상담을 인도하면서 흥미를 느끼거나 자신과 이

야기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치유 되는 것을 보면서 상담에 

대한 적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힘들었을 때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처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자신의 치유 경험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돕는 상담사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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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이와 같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부부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부부상담사가 되

고자 하였다.

(1) 부부갈등의 해결방안을 탐색

참여자들은 결혼 후 잘 살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배우

자와 연결감을 느끼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결혼생활에서 외로움과 허무감에 빠졌다. 또한 사소한 일에

도 심하게 싸우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부부갈등에 대한 고민

이 생겼다. 그래서 자신의 부부관계뿐 아니라 주변의 부부갈

등에 대한 문제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심이 생겼고, 부부갈등

에 대한 주체적인 해결안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부부상담 공

부를 시작하였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나는 정말 사랑 받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왜 이게 안 되나.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러고 나서 가만히 주변을 보니까 다 나름 예전에 연애

했던 얘기하면 다들 아름다운 로맨스가 있는데 부부로 

사는 삶에서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 한 가운

데 있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참여자1>

그 때 부부관계가 안 좋은 상태였고 그래서 내가 어

떤 학문을 통해서라도 남녀가 왜 이렇게 싸우는지... 해

서는 안 될 말까지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하면서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갔죠. <참여

자2>

(2) 인간관계에 대한 심리적인 관심

참여자들은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사람의 마

음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관

계 속에서 경험하는 문제에 대한 심리적인 관심과 존재론적

인 질문을 가지게 되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을 봤을 때에 자꾸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사람 마음이 왜 그

럴까?... 자신도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관계 안에서 그

런 존재론적인 어떤 질문들이라 그럴까요? 그런 고민

들이었던 것 같아요. 관계 안에서 왜 자꾸 이런 문제들

이 일어날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1>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씨앗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해를 못하고 왜 사람들이 싸움을 

하게 되고 왜 항상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면서 살까? 호

기심, 관심,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3>

(3) 부부상담에 대한 적성을 발견

부부집단상담을 인도하면서 흥미와 열의가 있었으며 집

단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에서 부부상담이 자신에게 맞는다고 

느끼게 되었다. 또한 평소에도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편

안하고 자신과 상담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경

험하면서 상담에 대한 적성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 소장님이 자기네 부부 집단을 하겠다고 저보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1년 

동안을 했어요... 되게 재밌고 그리고 굉장히 나한테 맞

다. 이게 맞고 집단원들도 시작부터 끝까지 떨어져 나

가지를 않고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그

거를 하기 위해서. 재밌으니까. 그것이 최초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참여자3>

**에 있을 때 사람들이 나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많이 울고, 많이 치료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걸 

보면서 아~ 내 안에 이렇게 상담하는 쪽에 은사가 있구

나, 그런 걸 좀 알게 되었어요. <참여자4>

(4) 힘든 사람을 돕고 싶은 소망

자신이 힘들었을 때 편하게 말할 대상이 없었고 누군가가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간

절히 바랐던 것처럼,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들

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자신이 치료를 받는 과

정에서 치유를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상담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누군가 제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주는 어떤 그러한 

사람이 있기를 되게 바랐던 것 같아요... 연결이 안 되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랬던 경험

들이... 정말 말을 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었는데 대상이 

없는 분명히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1>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상담사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상

담사가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참여자4>

2) 개인적인 성장 경험

수련과정에서 부부가 함께 부부세미나에 적극 참석한 것



8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제 32권 1호 2014

- 88 -

이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 세미나에 참석하여 참여자들은 부

부의 서로 다름과 어린 시절 상처에 대해 통찰하게 되면서 

어린 시절의 경험이 현재의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깨달

았다. 이것을 부부가 서로 나누고 함께 알아가면서 배우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배우자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성하

게 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배우자와 자신을 수용하게 되

어 개인적인 성장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고 인간에 대한 이

해와 존중감과 수용이 깊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통해 사

람들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편해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더 맺

으려고 하는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1) 서로의 다름과 상처를 통찰함

배우자와 함께 부부세미나에 적극 참석하여 자신에 대해

서도 깨닫게 되고 배우자의 어린 시절 상처를 알게 되는 경

험을 하였다. 부부간에 서로가 얻은 통찰과 치유의 경험을 

공유하고 동시에 부부의 서로 다름과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과정이 결혼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부부세미나가 있을 때, 웬만하면 가서 같이 다른 부

부들의 상황들도 보고,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건 깨닫고 

그러려고 하구요. 남편이 최근에 (부부세미나에) 이틀 

참가했거든요. 또 본인이 많은 것을 알아차리고 그랬다

고 얘기해줘서 그게 이제 감사한 것 같아요. <참여자2>

아내하고 그 (부부)세미나도 두 번 갔고... 부부가 서

로에게 바라는 거... 가장 화가 났을 때 이런 작업하는 

것을 통해서 아내하고 나하고는 너무 다르다. 그런 것

도 알게 되고 아내가 원하는 게 뭐다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었고

요. <참여자4> 

(2) 어린 시절 경험과 부부관계 연관성을 인식함

자신과 배우자의 어린 시절의 경험과 미해결 과제를 이해

하고 그것이 현재의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연관성을 

통찰하게 되면서 자신과 배우자를 더욱 선명히 이해할 수 있

게 되었다.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은 왜 성공을 향해서만 

가야 되는지,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는 어때서 그 사람

은 그렇게 되었는지... 이마고2)(부부관계치료)는 확실

2) ‘이마고(imago)’란 라틴어로 ‘이미지’라는 뜻으로 어린 시절 

주양육자들의 긍정적, 부정적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진 무의

식적 내면에 형성된 이미지이다. 여기서 ‘이마고’라고 지칭

하는 것은 ‘이마고 부부관계치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인

히 제가 우리 남편을 이해하는데 아주 선명했어요... 가

계도도 너무 너무 비슷하고 이 사람 둘째라서 상처받은 

자리도 너무 비슷하고 편애를 받은 것도 그렇고. 둘째

라서 서러움도 그렇고. <참여자1>

제가 이마고 (부부관계치료)를 배우면서 우리 남편

의 어린 시절에 상처 받았던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 다

음에 남편의 어린 시절 상처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삶

에 지금 일어났던 잘못들이 거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이제 내가 인지적으로 통찰을 하게 되니까 조금 더 이

해를 하게 되고 남편을 이해하게 되고... <참여자3>

(3) 배우자 이미지를 새롭게 구성함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어린 시절 미해결 과제에서 왔으며 

배우자도 자신과 똑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어서 자신이 원

하는 것을 해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리하여 배우자에게 요구를 덜하게 되며 그로 인해 서운해 하

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경

험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나도 성장할 수 

있었구나”라며 배우자가 바로 나의 치유의 자원을 가진 파

트너임을 인식하고, 배우자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구성하

게 되었다.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 줬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내

가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구나. 이러

한 남편에 대한 이미지가 확실히 재구성되구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만날 사람을 만났다. <참여자1>

내가 요구하고 있구나. 줄 수 없는 사람한테 주지 못

하는 사람한테 내가 요구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

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 요구를 안 하죠. 덜 하죠. <참여

자5>

(4)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되어감

수련과정을 통해 개인적인 성장과 치유를 경험하면서 인

간에 대한 이해와 존중감과 수용이 깊어져 갔다. 그 결과 사

람들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편해지고 따뜻해지며, 사람들에

게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관계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어, 관계를 더 맺으려고 하는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간의 문제를 개인의 병리나 존재론적 측면에서 보는 것에서 

인간의 자원을 존재의 구성과 단절로 보는 관계론적 존재로

의 패러다임 전환에 근거하여 1980년대 하빌 핸드릭스에 의

해 만들어진 부부관계치료 모델이다(H. Hendrix,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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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더 성장해가고 제가 치유를 경험하고 더 치료

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편

안해지고 그리고 좀 이렇게 더 관심 가지려고 그러고 

더 이렇게 좀 더 관계 맺으려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참여자4>

제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커지니까... 내가 이제 특히 

대인 관계 속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인간의 존중감 그걸 갖고 대하니까 

이 관계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다툼이 뭐 별로 없고 

그리고 좀 더 관계가 따뜻한 면 쪽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참여자3>

3) 분화된 연결감 경험

‘관계속의 자기3)’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자신에 대해서 편

안해지고 부부관계에서도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경험하고 있

었다. 또한 공생에서 벗어나 분화된 존재로서 서로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었고, 자신의 부부관계 패턴을 통찰하고 배

우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으로 부부갈등이 줄어들었다. 그

리고 수련과정에서 오는 어려움과 소진 가운데 있을 때 배우

자의 배려와 지지를 받으면서 힘을 얻고 배우자에 대해 고마

움을 느끼고 있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상호지지 하는 

관계 속에서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자기표현이 가능해졌고 

또 그것이 수용 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배우자의 말을 경

청하면서 의사소통을 통한 연결감을 경험하고 친밀감을 회

복하여 친구 같은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전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하며 함께 성장해 가기도 하

지만, 상담자의 성장에 비해 배우자의 성장이 더딘 것을 느

낄 때는 부부간 불균형한 성장에 대한 아쉬움도 경험하고 있

었다.

 

(1) ‘관계속의 자기’에 대한 인식으로 부부관계가 편해짐

수련과정에서 어린 시절 경험으로 인한 미해결 과제, 욕

구, 그것이 현재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통찰을 하게 

되어서 ‘관계속의 자기’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다. 그로 인해 

자신에 대해서 편해지고 부부관계에서도 편안함과 자유로움

을 경험하고 있었다. 부부관계에서 분화해가는 가운데 배우

자와 건강한 거리를 두게 되고 서로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

었다. 또한 이전에는 표현하지 못했던 자신의 욕구도 편안하

3) ‘관계속의 자기(self-in-relation)': J. Jordon(1997) 와 J. Surrey

(1991)의 ‘관계속의 자기이론’에 근거하여 자기경험과 성격

발달의 기초로 분리, 개별성에서 관계, 상호성, 공감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자기는 관계를 통하여 조직하며 발달한다

는 의미이다.

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 배우자에게 좀 더 다정다감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제가 상담공부하면서 남편과 시댁에 대한 원망을 거

둬들이게 됐고, 아이들에 대한 집착이 거둬지면서 관계

가 편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점점 관계가 편해지니 

부부관계도 더 편해지고 견고해지기 시작했고... 제가 

저를 알게 되니까 투사가 거둬 들어지고 그 사람에 대

해 생각했던 이미지들이나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은 

관계가 편해진 것들. 우리 부부관계에서는 그게 참 변

화인 것 같아요. <참여자1>

부부상담사가 되어가는 시간들 속에서 내 안의 어려

움 등을 발견하고 알아차려감에 따라 부부관계에서 조

금은 덜 불안해지고 편안해지고 있어요... 우리 신랑이 

내가 다그치지 않고 집착을 안 하고 내 스스로 내가 편

해져서 편하게 다가가니까... <참여자2>

(2) 배우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

배우자의 미해결된 어린 시절 상처를 인식하고, 자신의 부

부관계 패턴을 통찰하며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면서 배우

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었다. 그 결과 부부갈등이 줄어

들고 배우자에게 반응적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행

동을 의식적으로 조절함으로 부부관계가 개선되고 있었다. 

남편은 왜 저렇게 성공에 목말라 있고 모든 걸 저럴

까. 우리 남편이 편애 당하고... 엄마와 형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 무슨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아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성공하는 것으로써... 더 잘

함으로써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1>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면 왜 그랬는지 알게 되

고 그래서 거기에 맞장구 안치고 거기에 호응하지 않고 

반응 보이지 않고 또 반응을 보여야 할 때는 보이고 이

것을 내가 조절하면서 사는 거죠. <참여자5>

(3) 상호 지지하는 부부가 되어 감

수련과정으로 인한 육체적 소진과 경제적 부담, 가사 일을 

할 시간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배우자의 배

려와 지지를 받으며 안정감을 지니고 상담수련을 받을 수 있

어서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이전에

는 자기 입장만을 주장하고 서로를 판단하던 부부가 자기 자

신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으로써 상대방의 입장을 배

려해주는 상호지지 하는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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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가 좋아지면서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가

서 먼저 깔아놔요. (웃음) 내 편을 들어주더라구요. 우

리가 편해지니까 부부관계가 조금 나아지니까. 내 말을 

듣기 전에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렇게 하고, (내가) 너무 어머니 서운하지 않게 해라... 혼

자 사시니까 얼마나 외롭겠어. 그거를 일단 얘기를 해 

주니까 부부가 편하고. <참여자2>

저를 다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수련 받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잔소리하지 않고 후

원자가 돼 주고 그러는 게 너무 좋아요. 저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OO 1급 할 때까지 해 봐라. 이렇게 하는 게 

그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런 게 너무 고마운 거죠. 그

러니까 제가 좀 마음 놓고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게 좋아

요. <참여자4> 

(4) 의사소통을 통해 연결감을 경험함

의사소통을 할 때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자기표현을 편

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것이 수용 받는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부부간에 더욱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처음으로 배

우자의 말을 경청하면서 그동안 닫혀있었던 마음의 문이 열

리고, 배우자의 말이 들리면서 의사소통을 통해 연결감을 경

험하고 있었다. 마음이 연결되어 배우자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자신 또한 치유되는 경험을 하면서 배우자의 이야기를 진심

으로 듣는 것에 대한 놀라운 치료적 힘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비난보다는 “감정표현”을 더 많이 하게 됨으로써 부부

소통이 향상되었고 새로운 대화패턴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일단 아내 이야기가 들리니까 제가 아내한테 마음이 

더 열린 것 같아요. 어느 날, 내가 아내한테 마음을 안 

열고 이렇게 사는 구나 그것도 알게 됐고, 제가 이제 마

음도 열었고 아내 이야기가 들리니까 내가 치료되는 부

분들도 있었고 일단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이렇

게 부부관계가 좋은 부부가 행복한 부부다. 그 말이 

아~ 이 말이구나. 부부관계가 좋으니까 그게 가장 행복

한 사람이 되는구나. 관계가 좋으니까 안정감이 있고 

그래요. <참여자4> 

내가 감정표현을 더 많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

는 잘못하고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지만 이제 좀 지나

고 나서, 당신이 그랬을 때 내가 얼마나 그때 속에서 화

가 났지만 참으면서 내가 힘들었다고 이러면서 감정적

인 표현을 많이 하게 됐어요. 감정적인 표현을 할 때 훨

씬 부부가 소통이 많이 되고... <참여자3>

(5) 부부간 불균형한 성장에 대한 아쉬움

참여자들은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자신이 성장해가

는 것에 비해 배우자가 더디게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

다. 배우자에게 원하는 공감을 받지 못할 때 배우자의 그런 

부분을 수용하면서도 부부간에 불균형한 성장에 대한 답답

함과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수련과정 초기에는 자신

만 노력하는 것 같아서 “손해” 보는 느낌이 들기도 하였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의 말이 들리고 아내 말이 

들리고 제가 자라가면서 제 아내한테 조금 그런 거를 

느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제 아내가 이렇게 제 말을 

받아주지 않고 좀 이렇게 쳐낸다... 공감을 해주면 될 텐

데. 제가 요즘에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받아주면 될 텐데... “아~ 그래, 그랬구나”. 그럼 될 텐

데 ... 제가 좀 답답하죠. <참여자4>

나만 손해 보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왜냐? 난 이렇

게 투자하고 내 아픔을 알아 가는데 우리 남편은 여전

히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느 선까지 이걸 품고 가야 되

나... <참여자2> 

4) 전문성 향상 경험

부부관계에서 자기 인식과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했던 수

련과정 초기에는 부부관계가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상

담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부족했었다. 그러나 자신이 성장

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배우자가 변화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을 하면서 부부상담에도 자신감과 확신을 가

지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부부관계 경험은 내담자의 경험세

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 살아있는 자료가 

되었고, 부부관계 경험을 부부상담에 활용하게 되었다. 그리

고 부부상담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부부관계를 성찰하고 이

해하게 되었으며, 부부문제의 보편성을 보면서 자신의 부부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개인적

인 성장과 부부관계의 성장,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성장 사이

에 상호호혜적 관계가 있음을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내담자를 만나게 되면 역전

이를 경험하며 이를 자각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도 하

였다. 

(1) 부부상담에 자신감이 늘어남

수련과정 초기에는 부부관계가 편하지 않아서 부부상담

에 자신감과 확신이 없었다. 그러나 자신과 배우자가 성장하

고 부부관계 또한 편해지면서 부부상담에 대해서 더욱 확신

을 갖게 되었고, 자신의 긍정적인 관계 변화가 내담자 부부

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면에서 부부상담에 자신감이 생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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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편해진 부부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안정감이 부부

상담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게 해주고, 내담자 부부를 바라보

는 시각 또한 넓어지며 부부상담이 즐겁다고 느껴졌다. 

요즘엔 우리 부부관계도 초기보다는 더 편해지고 힘

이 있고 좋아졌고 또 우리 남편 그 안 변할 것 같던 사

람도 세미나로 인해 좋아지니까 너희도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상담에서도 제가 좀 더 자신 있게 그렇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 자체가 확신을 갖

고 대하니까 상담에 있어서도 좀 더 힘이 있는 거 같아

요. <참여자1>

부부관계에서 오는 편안한 에너지가 부부상담 시간

에도 이어져서... 마음에 요동하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

하는 자신을 보게 되요... 부부상담에서 부부를 바라보

는 시각과 마음의 폭이 넓어지고 상담사인 내 마음의 

깊이가 넓고 깊어짐을 알기에 부부상담 시간에 편안하

고 유연하게, 부부상담 시간이 즐겁다는 생각까지 들어

요. <참여자2>

(2) 내담자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공감 능력이 증진됨

자신의 다양한 부부관계 경험들을 통해 내담자의 경험세

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가능해졌다. 또한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자세를 취하고 역전이 반응을 덜하게 

되며, 내담자의 부부갈등 해결을 돕고 싶은 마음을 지니게 

되었다. 

왜 남편이 그러는지 왜 부인이 남편에게서 도망가고 

싶어 하는지 수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더 공감이 되고 

왜 그러는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니까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훨씬 더 부부관계를 좋게 하

고 회복하게 하는지를 도와주고 싶죠. <참여자5>

부부관계 경험이 부부상담에서 그들의 경험세계를 

이해하는데 살아있는 자료가 돼요. 그들의 어떤 경험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되고... 그들의 경험세계에서

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의 부부갈등, 고부갈

등, 시월드 갈등, 친정부모와의 갈등, 내적 갈등, 부모-

자녀 갈등 등이 부부상담에서 나오는 모든 재료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죠. <참여자1>

(3) 부부관계 경험을 부부상담에 활용함

자신들이 경험한 부부관계 개선의 촉진요인을 부부상담

에 활용하여 내담자들의 부부갈등 해결을 돕고 있었다. 참여

자4는 자신이 아내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아내가 느끼면

서 아내가 생기가 돌고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자신도 행복을 

느낀 경험을 상담에 활용했다. 그리하여 부부상담에서 부부

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하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

록 돕는데 힘쓰고 있었다. 참여자5는 자신의 부부관계 패턴

에 대한 이해가 생김으로 내담자의 부부관계 패턴 파악이 가

능해졌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부부관계가 부

부상담에 토대가 되며 자신이 걸어왔던 길이 “상담의 베이

스”가 되고, 자신의 “상처가 부부상담의 교과서” 역할을 하

며 부부관계 경험과 부부상담 사이에는 “상보적” 관계가 있

다고 하였다.

남편이 아내의 말이 들리기만 한다면 아내와의 관계

가 좋아지는 것을 알게 되어서, 부부상담을 하면서 배

우자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

록 부부를 돕고 있어요. <참여자4>

나의 부부관계 경험은 내가 부부상담에 적용할 어떤 

경험의 실험의 장이 되기도 해요. 상담 현장에서 얻은 부

부관계 노하우를 나의 부부관계에 적용하기도 하고, 나의 

부부관계 경험의 노하우를 부부상담에 적용하기도 하

는 서로 상보적인 의미를 가졌다고나 할까... 내 부부관

계가 부부 상담에 기초가 되는구나. 내가 걸어왔던 길

들이 아주 그냥 상담의 베이스가 된 거에요. <참여자3>

(4) 부부상담을 통해 자신과 부부관계를 성찰함

내담자 부부를 보면서 자신과 배우자를 이해하기도 하고, 

“제가 먼저 좋은 부부관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라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등 자신의 부부관계를 성찰해보고 

자신이 못 보던 부분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내담자에게 

제안한 것을 자신의 관계에도 적용해 보는 경험을 통해 관계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만만치 않음을 실감하기도 하고, 

부부 문제의 보편성을 보면서 자신의 부부문제를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고 있었다. 또한 부부상담에서 있었던 통찰

을 배우자와 나눔으로써 부부관계를 더욱 견고히 해 나가고 

있다. 이들은 서양 격언인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라(Practice 

what you preach)"의 삶을 살고 있었다.

부부상담을 통해 저를 돌아보게 되요.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인정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한 번은 부부상담에서 그들의 맞섬과 

오해와 갈등을 접하면서 그게 지난날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나는 현재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도 그런 점이 있지 않은가? 하

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듯 부부상담을 통해 제 모

습을 보기도 하고 저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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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성하게 되고 내 삶에 적용해서 그런 오류에 빠지

지 않도록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1>

부부들의 역기능을 보면서 우리 부부관계의 문제가 

더 잘 보이면서 극복하는 데에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내가 남편에게 느꼈던 감정이나 갈등에 대해 내담자 남

편의 피드백을 듣고 남편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이해하

게 됐어요... 내담자 특히 아내의 갈등 경험을 듣고 나의 

문제의 보편성에 대해 위로가 되고 나만이 겪는 어려움

이나 고통이 아님을 알고 안도의 경험을 하게 된 적도 

많아요. <참여자3>

저와 아내의 관계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기회

가 되고 있고, 아내에게 좀 더 잘하는 남편이 되어야겠

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일단은 제가 부부관계가 갈등 

중에 있거나 관계가 지속적으로 좋지 않다면 부부상담

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문제도 해결을 못하면

서 다른 부부를 돕겠다고 나서는 것은 제 양심이 허락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좋은 부부관계를 만들

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참여자4>

(5) 역전이를 자각함

부부상담에서 과거 자신의 부부관계와 비슷한 모습을 보

이는 내담자 부부를 상담하게 될 때 역전이를 경험하며 이를 

자각하게 되었다.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아직 

다 극복하지 못한 경험인 경우에는 불편한 감정이 들면서 빨

리 종료하고 싶은 자신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은 역전이가 내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도록 그 순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새

롭게 하고 있었다. 

내 부부관계 경험이 부부상담에 많이 투사되는 부분

이 있고 역전이 현상이 있을 때도 있어요... 예로 아내를 

무시하는 남자 내담자가 상담에 왔는데 너무 뻔뻔하게 

느껴지고 싫은 감정이 들고 빨리 종료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어요. 그럴 때 역전이라는 자각을 하면서 나의 역

전이가 내담자에게 더 이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그때 

그 순간을 잘 알아차림이 중요하다는 경험이 됐어요. 

<참여자3>

남편과 유사한 성향, 조금 무능력하고 이렇게 조금 

부인에게 집착하고 이제 이런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제 

조금 도와주고 싶죠. <참여자5>

5) 부부상담사 발달의 자원

부부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결감을 느끼며, 믿음이 

견고해지고 배우자에 대해서 성장과 치유의 동반자의식이 

깊어지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부부관계에서의 상처가 부

부상담의 교과서”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먼저 앞서간 사

람”으로서 타인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싶은 사명감을 지니게 

되었다. 자신의 부부관계로 인한 상처를 극복한 경험으로 이

제 "상처 입은 치유자"4)로서의 사명감을 느끼면서, 상담사로

서 살아가는 것에 행복과 보람을 누리고 있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부부관계 경험이 부부상담사 발달에 자원이 되었음

을 깨닫게 되었다. 

(1) 성장과 치유의 동반자 의식이 생김

참여자들은 부부관계에서 “삶의 경험을 함께 하는, 더불

어 사는 부부”로써 서로에 대해 이전보다 깊은 이해와 연결

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견

고해지고 부부를 성장과 치유를 위한 협력하는 “동반자”로

서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더 “안

전하고 편안한” 부부관계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다.

흥분되는 기쁨의 순간도, 냉담과 소원함으로 우울의 

시기도, 오해와 갈등으로 좌절의 시기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견뎌낸 후 25년차를 사는 지금 배우자에 대

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인생의 좋은 동반자 의식이 깊

어졌어요... 저의 부부관계 경험은 결국 저를 성장시켰

고 너그러움, 인내, 견딤, 수용, 이해 등이 부부관계 경

험을 통해 얻은 것들이에요. <참여자1>

부부상담사로서 나의 부부관계를 볼 때 안전하고 편

안하고 좋아지고 있고... 서로 노력하는 것을 알아준다

라는 거예요. <참여자2>

 

(2) "상처 입은 치유자(wounded healer)"로 서게 됨

부부관계에서의 상처가 부부상담에서 교과서 역할을 하

고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깊어지며 연결감과 연민이 

생겼다. 또한 “먼저 앞서간 사람으로서 타인의 아픔을 치유

해주고 싶은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부부관

계를 통한 성장의 경험으로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부부상담사로서 살아가는 것에서 행복과 

보람을 누리고 있었다.

4) 상처 입은 치유자: 어떤 역경에 처하고 그 역경을 극복할 경

우에 같은 역경을 경험하는 타인들을 도울 수 있는 특별한 

민감성과 기술을 갖게 된 사람을 말한다(H. Nouwen,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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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tivation to become a couples therapist

∙search for the solution of marital conflict

∙psychological-mindedness in human relationship

∙discovering an aptitude for couples therapy

∙desire to help others in pain 

↓

couples therapist training

the experiencing of personal growth

∙gaining an insight into the difference and wound 

∙recogn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wound and marital relationship

∙reconstructing spouse's image 
∙becoming a more relational person

↙↗ ↖↘

the experiencing of

differentiated connection

∙healthier marital relationship
by acknowledging self-in-relation 

∙greater understanding of spouse
∙becoming mutually supportive couples
∙experiencing connection through

communication
∙disappointment with unbalanced 

growth between couples

→
←

the experiencing of professional growth

∙gaining confidence in couples therapy 
∙enhancing capacity to understand

and empathize with clients
∙applying marital experiences to

couples therapy
∙reflecting self and marital relationship

through couples therapy
∙recognizing countertransference 

↓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of couples therapist

∙recognizing the partnership for growth and healing
∙becoming a wounded healer

Figure 2. Structure of Marital Relationship Experiences During Couples Therapist Training

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고 내가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더 잘 깨달아지고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그리

고 이해도 더 잘 되고 그 사람들의 부부관계도 더 잘 

이해되고... <참여자5>

상처를 극복하고 상처를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감정도 훨씬 풍부해졌고 내가 열리게 됐고 또 그 상처

를 통해서 타인하고 연결된 감정도 느끼게 되고 연민 

같은 것도 생기고 상처를 통해서 깊은 사색도 많이 했

죠. 내가 상처로 아파 봤기 때문에 누군가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내가 먼저 앞서간 사람으로서 그 사람

들을 도와주고 싶은 앞서 가서 극복했던 것들로 인해서 

도와주고 싶은 게 있어요. <참여자3>

2.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에서의 부부관계 경험의 일반

적 구조

본 절에서는 본질적인 일반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개별적인 것에서부터 일반적인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 상황

적 구조의 기술을 통합하여 전체 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살아있는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인 일반적 구조를 살펴보고

자 한다. 이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2>와 같다.

참여자들이 부부상담사가 된 동기는 다양하였다. 자신의 

부부갈등의 주체적인 해결안을 찾고자 하고, 인간의 관계에 

대한 심리적인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부부상담에 대한 적성

을 발견하기도 했다. 또한 자신이 힘들었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처럼 고통 중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자신이 치유되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는 소망이 생기는 등 다양한 경험들이 

동기가 되었다.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을 하면서 상담자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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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겪고 있는 상황과 문제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이해가 생겼

고 부부의 서로의 다름과 상처를 통찰함으로써 자신과 배우

자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면서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어갔

다. 그리고 어린 시절 경험과 현재 부부관계의 연관성을 인

식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또한 

개인적인 성장과 치유를 경험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존

중감과 수용이 깊어졌고 그로인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전

보다 편해지고, 관계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어 관계를 더 맺

으려고 하는 관계지향적인 사람으로 되어갔다. ‘관계속의 자

기’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배우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부부관계가 더욱 편해지면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는 상호

지지 하는 부부가 되어갔다. 그리고 공생에서 벗어나 부부관

계에서 분화해 가면서 의사소통을 통한 깊은 연결감을 새롭

게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담자의 성장에 비

해 배우자의 성장이 더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답답함

을 느끼기도 했다.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에서의 부부관계 경험이 부부상담사 

발달에 미친 영향으로는 부부상담사의 개인적인 성장과 부

부관계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로 인한 자기 확신으로 부부상

담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더욱 증진되었다. 부부상담에서 

내담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가 더욱 깊어졌으며 자신의 부부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었던 요인을 부부상담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부부상담을 통해서 자신과 부부관계를 성찰하

고 자신의 부부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이를 통

해 볼 때 개인적인 성장과 부부관계에서의 성장, 그리고 전

문가적인 성장 사이에 상호호혜적인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

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부상담에서 자신의 부부관계 경

험으로 인한 역전이를 경험하면서 역전이 자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기도 하였다.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에서의 부부관

계 경험을 돌이켜보니 부부관계에서 성장과 치유의 동반자

의식이 생겼고, 부부관계의 성장 경험이 부부상담에서 “상

처 입은 치유자”로 서게 되는 자원이 되었음을 깨달아 부부

관계 경험의 의미인식과 성장이 부부상담사 발달에 중요한 

원천이 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에서의 부부관계 경험의 

본질적 의미는 “성장과 치유의 동반자로서의 부부관계 맺어

감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게 되는 자원이 됨”이라고 해석

할 수 있겠다.

Ⅳ. 논의

본 연구는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에서의 부부관계 경험과 

그 의미를 이해하고 부부관계 경험이 부부상담사 발달에 미치

는 영향을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5명의 부부상담사와 심층면담을 하였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개의 대주제와 20개의 소주제를 도출하였으며, 

그 경험의 본질적 의미는 “성장과 치유의 동반자로서의 부부

관계 맺어감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게 되는 자원이 됨”이었

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다양한 자기 발견의 경험을 통해 부부상

담사가 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개인의 고통스

러운 상황의 해결책을 찾아서 치유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활

용하여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함, 인간에 대

한 관심이 있는 심리적인 성향, 평소 관계 속에서 상담자 역

할을 해 옴(B. Farber, I. Manevich, & E. Jesse-Saypol, 

2005), 집단상담이 재미있었고, 자신이 경험한 치료효과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고 싶은 이타심(K. Kwon, 2007), 

상담이 나와 맞는다는 생각이 있었음(C. Hwang, J. Park, S. 

Yoo, & J. Kang, 2009) 등의 동기에 관한 선행연구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참여자들은 주어진 생활세계에서 피투

된 존재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투하는 존재로서 자신

의 존재 가능성을 만들어나가고 세계-내-존재로 거듭나서 지

향성을 가지고 기투하고 건립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모습

을 보여주었다(M. Heidegger, 1972). 즉, 참여자들은 자신

의 생활세계에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자신이 주체가 되

어 자신의 의미세계를 바꾸어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세계로

부터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세계로 나아가는 존재로서 생활

세계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영향을 주기도 하는 존재임

을 알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부부상담사라는 새로

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부부

상담사는 지속적으로 자기성찰을 하고 전문성을 고양하는 

노력을 하기 위하여 자신이 부부상담사가 되게 된 동기를 살

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관계속의 자기’와 배우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는 가운데 더욱 관계지향적인 사

람이 되어갔다. 참여자들은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에서 부부

의 서로의 다름과 어린 시절 상처에 대해 통찰하게 되며, 어

린 시절의 경험이 현재의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고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비롯된 상처와 미해결 과제

가 현재 부부갈등의 핵심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

다(J. Oh & V. Minichiello, 2013). 부부가 서로의 통찰을 함

께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배우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

뀌고 배우자가 나의 치유의 자원을 가진 파트너임을 수용하

게 되면서 배우자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R. Brown, 1999; B. Byun & J. Oh, 2010). 이를 바탕

으로 참여자들은 개인 패러다임의 존재 방식에서 관계적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경험하면서 더욱 관계지향적인 사람

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써 타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M. Buber(1923)의 ‘나-너

(I-Thou)’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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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이해하기 위하여 ‘나-너’의 부부관계 안에서 배우자인 

‘너’의 고유한 현상학적인 세계에 대한 존중과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고 ‘너’를 수용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자신

을 수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부관계에서의 

수용의 경험은 부부관계의 성장과 치유를 가져오며, 부부상

담에서 내담자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C. Rogers, 1992).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 개인의 성

장이 저절로 부부관계의 성장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러므

로 부부에 대한 이해와 갈등해결을 원하는 부부상담의 경우 

부부상담사는 상담에서 부부를 동시에 보는 것이 중요하다

고 하겠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또한 서로의 어

린 시절 상처와 그로 인해 발달된 방어기제와 성격이 현재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부부가 서로 공유

하며, 자신들의 부부관계 패턴을 보기 위해서는 부부 두 사

람이 상담실에 함께 존재해야 한다. 또한 부부가 서로의 이

야기를 경청하고 서로를 수용하며 공감해 줄 때 두 사람간의 

연결감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부부상담에서는 ‘나-

너’의 관계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뿐만 아니라 부부 두 사

람사이에서도 형성될 수 있도록 ‘너’에 대한 의미인식을 부

부상담자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

셋째, 참여자들이 부부관계 증진을 위해 주도적인 변화를 

먼저 시도하였을 때 배우자도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이 과

정에서 서로 분화되면서 깊은 연결감을 경험하고 상호지지 

하는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부부상담사들은 부부관계에 

대해 의미가 재확립되고 상호협력 하는 가운데 부부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자기 

확신이 생겼다. MFT 수련생들의 배우자들은(C. Dahl, M. 

Jensen, & J. McCampbell, 2010) 수련생들의 지적인 성장

에 실제적으로 자극을 받았고, 수련생들이 수련 받는 것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지식을 공유했으며, 수련생이 부부와 가

족에 대해 배우는 것이 그들의 가정과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

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수련생의 수련과정이나 전문

성으로 인해 배우자까지 변하는 현상을 C. Dahl et al.(2010)

은 나비효과(butterfly effect5)), S. Duncan and H. God-

dard(1993)는 넘쳐흐름(work spill over6))이라고 표현하였

다. 이와 같은 현상은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수련을 통

한 참여자들의 지식과 통찰이 부부관계 성장에 자원이 되어 

그 배우자도 수혜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부부상

5) 나비효과(butterfly effect): 브라질에서의 작은 나비의 날개 

짓이 미국 텍사스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Lorentz, E. N.)가 사용한 용어로, 초기 조

건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C. Dahl et al., 2010). 

6) 넘쳐흐름(work spill over): 직장에서 습득한 새로운 아이디

어, 원리, 태도, 가치, 기술 등이 가정을 포함한 다른 환경으

로 인지행동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Crouter, 1984). 

담사 개인의 성장은 부부사이에서 공명하며 더욱 확장되어 

순환적으로 부부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볼 때 부부상담사 발달에 있어서 부부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 

배우자를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며 자기 발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넷째, 자신의 개인적 성장과 부부관계의 성장으로 인한 자

기 확신으로 부부상담에 자신감이 생겼다. 부부관계 경험을 

부부상담에 활용하기도 하고 또한 부부상담을 통해서 자신

과 부부관계를 성찰하기도 하면서 전문성이 향상되었다. J. 

Kottler and G. Parr(2000)는 상담자의 현재 가족관계는 상

담자로서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원이 되며, 상

담자의 건강한 가족관계경험은 내담자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상담자의 

부부관계 성장경험이 부부상담에서 내담자를 이해하고 치료

적 관계를 맺는데 자원이 되었고, 내담자가 긍정적으로 변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왔다. D. Cho(1998)에 의하면 상담

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상담자의 능력은 전문적 수련과 더

불어 상담자로서의 인성적 자질, 일상생활상의 정서적 안정

과 편안한 인간관계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

들도 자신의 부부관계가 편해질수록 정서적 안정감이 생겨

서 부부상담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역전이 반응을 덜 일으키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 J. 

Kottler and G. Parr(2000)는 임상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부

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부부관계를 재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부부상담에서 내담자

를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거나 배우자를 이해하게 되면서 

실제 자신의 부부갈등해결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처럼 부부상담사들은 부부관계에 긍정적 변화를 가

져오게 한 자신들의 태도와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

적 유효성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것을 임상에 활용할 때 상담

에 대한 확신이 더해짐으로써 치료적 효과의 증진과 전문성 

향상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상현장에

서 유의해야 할 것은 부부상담사가 내담자와 유사한 경험이 

있다하더라도 내담자의 경험에 대한 깊은 탐색 없이 자신의 

선입견으로 내담자에 대해 추측하거나, 내담자가 자신의 이

야기를 충분히 하고 자기 감정을 찾아가기 전에 너무 이른 

시점에서 공감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상담사는 내담자로부터 분화가 되어야 하며 현상학적 

태도로 상담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개인적인 성장과 부부관계의 성장, 그리고 전문가

로서의 성장 사이에 상호호혜적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는 J. Kottler(1999)와 T. Skovholt and M. Ronnestad

(1992)가 주장한 것처럼 상담자의 가치관과 발달수준은 정

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련과 상담 실제를 통해 

변화하고, 상담자의 개인적 삶과 전문가로서의 삶은 상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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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적인 역할을 하면서 상담자의 전인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상호적인 관계

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상담자의 부부관계 경험이 임상에서 

치료적 자원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의 부부관계 경험과 관련

하여 역전이를 일으킬 수 있음을 자각하고 이를 치료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J. Kottler and G. Parr(2000)는 자

신의 가족 문제가 역전이라고 부르는 커다란 맹점의 근원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개인적․관계적 이슈를 해결하고 역

전이를 자각함으로써 이를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

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부부관

계와 관련된 경험들이 부부상담을 할 때 역전이로 작용한다

는 것을 인식하고 역전이에 대한 자각, 자기성찰, 자기분석

과 슈퍼비전을 통하여 역전이가 상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부부상담사 발달에 

있어서 자신의 부부관계에 대한 심층적 통찰과 부부관계에

서의 성장이 필요한 것은 부부관계 경험이 부부상담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역전이를 일으켜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개인적 삶의 경험은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전문

가로서의 경험이 개인적 성장에 영향을 미쳐서 상담자의 개

인적, 관계적,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성장 사이에는 순환적이

고 상호적 흐름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로서

의 삶과 개인적, 관계적인 삶이 일치성 있게 통합될 때 상담

자의 전인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므로 부부상담사는 부부관계

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성장이 필요하다(C. Rogers, 

1992). 또한 자신의 관계에서의 미해결된 심리적 갈등으로 

상담에서 역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역전

이에 대해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겠다.

여섯째, 부부관계에서 성장과 치유의 동반자의식이 생겼

고 부부관계를 통한 성장의 경험은 이제 그들을 상처입은 치

유자로서 서게 하는 자원이 되었다. 수련과정을 거치면서 의

존적이고 비협력적인 수직적 부부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하였고, 공생을 깨고 개별성에 대해 존중하며 서로의 성

장과 치유를 위해 손을 내미는 관계가 되었다. 부부가 서로

의 어린 시절 상처 치유를 위한 파트너임과 동시에 서로를 

위한 치료사임을 인식하고(J. Oh, 2005) 서로의 성장과 치유

를 돕는 협력적 동반자로서 새로운 관계맺음을 하게 되었다. 

부부상담사들은 자신과 부부관계의 성장 경험을 자산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돕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

다. 그들은 부부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자기성장

의 기회로 삼아 수련 과정을 통해 개인적 성장과 더불어 자

신의 부부관계의 통찰과 부부관계 치유로 말미암아 긍정적 

부부관계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것이 부부상담에서 치료적 

원천이 되어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확장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부관계 경험의 의미인식이 부부상담사로

서의 발달을 촉진시켰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부부상담사들

의 부부관계 경험은 그들을 상처입은 치유자로 서게 하는 기

반이 되었고 부부상담사 발달에 자원이 되었다. V. Sinason

(1999)은 “상담자는 자신이 가본 데까지만 내담자를 데리고 

갈 수 있다”고 하였다. 부부상담자 자신이 부부상담에서 이

루고자 하는 목표를 자신의 부부관계에서 추구하며 노력하

는 것이 선행되어야 부부상담사의 개인적 자아와 전문가적 

자아가 일치성 있게 통합되어진다고 하겠다. 그러할 때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으로서 내담자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공감

이 생기고, 치료에 대한 확신으로 갈등에 있는 부부 내담자

들을 버텨주는(containing) 역량이 커진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상학적 연구방법

을 적용하여 부부상담사의 수련과정에서의 부부관계 경험과 

그것이 부부상담사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탐색

하고 그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와 통합적인 구조를 제시한 첫 

시도라는 점이다. 둘째,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에서 자신의 부

부관계를 정확하게 통찰하고 부부관계에서 성장하는 것이 

부부상담에서 치료적 효과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가져온다

는 것을 밝혔다는 점이다. 셋째, 부부관계에 대한 자기분석 

및 수련 내용에 대한 자기실천을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에 포

함시킬 필요성과 역전이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밝힘으로

써 부부상담사 수련과정과 상담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

적이고 실천적인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부

부상담 수련생들에게 상담자 발달에서 개인적, 관계적, 전문

가적 자아의 성장을 통합하는 모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하여 부부상담사로서 임상경험과 더불

어 개인적, 관계적 삶에서의 성장이 전인적 상담자 발달에 

중요한 관련이 있음을 새롭게 인식함으로, 부부상담사의 전

문성 발달에 대한 균형 잡힌 조망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의 필

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연구자가 현상학적 태도를 

통해 연구자의 선입견과 선지식을 철저히 괄호치기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연구자 자신의 관점을 완전히 배제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특

정 부부상담 수련과정을 경험한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하였

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모든 부부상담사에게 일반화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부부상담 이론에 따른 부

부상담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부관계 경험과 그 의미를 

다각적으로 살펴본다면 각 이론에 따른 부부관계 경험의 유

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부

부상담사 수련과정에서의 부부관계 경험을 상담자의 관점에

서만 분석함으로써 배우자의 경험이 어떠하였는지 아는 데

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부부상담사의 

배우자의 부부관계 경험을 함께 비교 분석하여 부부 양측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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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의 탐색이 이루어질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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